불멸의 목소리, 에디트 피아프의 핏빛 혹은 장밋빛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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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컴퍼니 홍보팀 윤은지 : 010.8701.6065 / 02.577.1987

                                                  최승희 : 010.7541.5324

신시컴퍼니는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Musical Play <피아프>를 공연한다.
Musical Play <피아프>

연극 <피아프>는 1978년 영국의 극작가 팜 젬스 (Pam Gems) 가 발표한 작품으로,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던 에디트 피아프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감동실화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20세기 최고의 여가수로 인정받았던 인생 절정의 순간까지 그녀가 살아왔던 극적인 삶을 진실하게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영화 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은, 그녀가 남긴 주옥 같은 음악과 함께 관객들의 눈과 귀 그리고 가슴에 큰 울림을 전해 준다. 

1979년 영국의 RSC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 의해 초연된 <피아프>는 “There’s only one place for the audience to go : up on its feet- Whats on stage”(관객들의 발길을 위한 단 하나의 장소!), “Assured and intelligent production – Sunday Telegraph” (자신 있는 그리고 지적인 작품), “Stunning – London paper” (매력적인 작품) 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공연되어졌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초연된 <피아프>가 2주간의 공연 동안 객석점유율 90% 기록,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에디트 피아프 역을 맡은 배우 최정원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답고 애절한 노래는 관객들에게 진정성을 전달,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그리고 2011년,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2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피아프> 역시 배우 최정원이 에디트 피아프 역을 맡아 활화산 같은 열정을 온 몸으로 펼쳐 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500회 가까이 함께한 이경미와 황현정이 피아프의 친구 역인 뜨완(이경미)과 말린(황현정)역을 맡아 실제상황을 보는 듯한 완벽한 호흡으로 작품의 재미와 감동을 더해줄 것이다. 이 밖에도 한성식, 황만익, 권지숙, 조운, 김정익 등 연극, 뮤지컬 영화 등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중인 배우들이 작품을 탄탄히 받쳐주며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다. 

또한 섬세하고 참신한 연출로 각광받는 오경택의 연출과 박수경이 주도하는 음악과 실험적인 무대 디자인의 이윤수, 최초 여성 조명디자이너 구윤영이 부채꼴 모양의 무대를 100% 살려 ‘에디트 피아프’가 실제 노래하고 있는 쇼를 찾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한층 더 붉어진 정열을 담아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 

이번 공연에도 진실한 사랑과 삶의 고통을 노래하며 자신의 영혼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전설적인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다시금 진실이 담긴 목소리로 속삭일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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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SICAL PLAY <피아프> 공연개요

- 주    최: 신시컴퍼니
- 후    원: 주한 프랑스문화원 / Daum
- 공연기간: 2011년 4월 30일 (토) ~ 6월 5일 (일)

- 공연시간: 화~금 8시 / 토 3시, 7시 / 일 3시   
          ( 단 - 5월 5일, 5월 10일 5시 1회 공연 )         

- 공연장소: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 공연가격: R석 5만원, S석 4만원 (시야장애석 2만원)
- 스 태 프: 극본/ 팜 젬스 (Pam Gems), 연출/ 오경택, 음악/ 박수경, 무대/ 이윤수, 조명/ 구윤영 외 
- 출    연: 최정원 (피아프), 이경미 (뜨완), 한성식, 황현정, 권지숙, 황만익, 김정익, 조운, 

서만석, 김병희, 홍준기  
-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고등학생 이상 권장)

- 문    의: 1544-1555 (인터파크) 

2. 2011 Musical Play <피아프> 
공연이 시작되면 이브닝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등장해 무대 위에 놓여있는 플로어 마이크로 다가가 말한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피아프 입니다.”
피아노와 아코디언의 연주로 장밋빛 인생(La vie en Rose) 가 시작되고 피아프가 노래한다.

“ 나 그대 품속에서 작은 음성 들을 때, 내 인생은 장비 빛

사랑한다 얘기한, 그 날의 말들은
내겐 특별한 의미. 당신…”
노래를 끝내지 못한 채 피아프는 무대에서 쓰러지고 시간은 과거로 흐르고 거리에서 노래하는 어린 피아프가 있다.

연극 <피아프>는 20세기 최고의 샹송가수인 에디트 피아프의 47년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일생을 그녀의 노래와 함께 재구성한 작품이다. 무대 위의 피아프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 수많은 만남과 이별에 기록처럼 남겨져 있는 피아프의 주옥 같은 노래들은 공연을 보는 동안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파고든다. 
그녀의 제자 이브몽땅과 사랑에 빠진 어느 날 불과 15분 만에 만들어 낸 <La vie en rose(장미빛 인생)>, 그녀의 단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이라 고백했던 세계 미들급 챔피언 마르셀 세르당을 비행기 사고로 잃고 부른 <Hymne a l’amour(사랑의 찬가)>, 그녀가 마지막 열정을 다해 부른 <Non, je ne regretted(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외 14곡이 전개되는 이야기의 적재적소에 피아노와 아코디언의 라이브 연주와 배우들의 노래로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피아프>… 그리고 최정원! 

천재적인 예술가에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환희와 슬픔, 고독까지 온 몸으로 표현 해야 하는 에디트 피아프 역은 한국 최고의 뮤지컬 디바 최정원이 2009년 공연에 이어 2011년 공연도 맡았다. 
1989년 <아가씨와 건달들>의 6번 아가씨로 데뷔한 이후 22년 동안 27 작품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배우 최정원, 한국 관객들에게 인정받은 최초의 여 뮤지컬 배우이며, 지금도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평가 받는 최정원. 그녀만큼 이 배역에 더 어울릴 배우가 있을까?

피아프의 정서와 노래를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표현할 최정원의 존재감은 연극 <피아프>의 무대적 특성으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 

연극 <피아프>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피아프의 일생과 음악극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넘쳐나는 노래들. 주인공 피아프는 단 한 순간도 무대를 떠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나이를 먹고, 옷을 갈아입고, 노래하며 인생의 절정과 나락을 경험한다. 무대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피아프의 열정과 에너지만으로 관객들은 피아프가 거쳐가던 다양한 시대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표현하는 배우가 가진 열정의 깊이는 곧 에디트 피아프가 지닌 예술혼의 깊이가 되고, 숨 쉴 틈 없이 전개되는 바쁜 무대는 바로 피아프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한 색다른 표현이 된다.

피아프의 노래들은 모두 질곡 같은 그녀의 생애를 응축한 또 다른 형태의 삶이었다. 보잘것없는 거리의 가수일 때나 최고 무대를 경험한 절정의 가수일 때나 피아프의 모든 삶은 노래에서 시작되고 노래로 끝난다. 진실된 삶이 체화된 그녀의 노래는 그래서 더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무대 위에서 내일 죽어도 후회할 것 같지 않은 피아프와 같은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배우 최정원. 이번 공연에서도 ‘에디트 피아프’와 혼연일체 된 모습으로 혼과 열정을 오롯이 담아낼 것이다. 

삶의 시작이자 끝인 흙으로 채워진 무대, 다양한 키 라이트로 극대화 시킨 조명

영문 대본을 독파하고 섬세하고 참신한 연출로 각광받는 젊은 연출 오경택은 실험적인 무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윤수 디자이너와 여성 최초 조명디자이너 구윤영이 함께 2011년 연극 <피아프> 무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다.  

삶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흙을 무대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피아프가 처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리의 가로등,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했던 마이크, 침대, 의자 등 피아프 기억의 잔해들이 곳곳에 놓여있는 무대. 그리고 무대 가장자리 촘촘히 박혀있는 작은 백열전구로 표현되는 뮤직 홀, 가로등 불빛으로 보여지는 길거리, 화려한 샹드리에로 상징되는 성공. 이렇게 다양한 빛의 소스로 공간분할을 극대화 시키며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의 부채꼴 무대를 100% 활용,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선보인다. 
3. The History of musical play <Piaf>
1978년, 영국의 극작가 팜 젬스(Pam Gems)가 발표한 <피아프>는 1979년 영국의  ‘RSC(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 의하여 초연되었다. 호워드 데이비스(Howard Davies)에 의해 연출된 이 프로덕션은 1981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제인 레포테르(Jane Lapotaire) 주연으로 다시 공연되었고 그녀는 이 작품으로 토니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3년 엘레인 페이지(Elaine Paige) 주연으로 웨스트엔드에서 재공연 되며 그 생명력을 이어갔다. 

2008년, 팜 젬스의 <피아프>가 발표된 지 30주년을 기념하여 예술성 짙은 연극이나 실험적인 뮤지컬 등 독특한 작품세계로 유명한 영국의 극단 돈마웨어하우스(Donmar Warehouse)가 다시 공연하였다. 이 돈마 프로덕션을 위해 극작가 팜 젬스는 주인공인 피아프를 1978년 초연 대본에서보다 매혹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그래서 더욱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매력의 인물로 다시 그려냈고 연출가 제이미 로이드(Jamie Lloyd)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작품을 구성하며 연극 <피아프>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던 돈마 웨어하우스는 이번 공연에도 일찌감치 표를 매진 시키는 등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2008년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시즌이 끝난 직후 690석의 보드빌 극장 (Vaudeville Theatre)으로 옮겨 10월 16일부터 16주 동안 연장공연까지 이루어졌다. 이 공연에는 2006년 뮤지컬 ‘에비타’의 에바 페론 역으로 웨스트 엔드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아르헨티나의 여배우 ‘엘레나 로저(Elena Roger)’가 ‘피아프’ 역을 맡아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받으며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리고 2009 년,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열정을 노래했던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의 연극으로 첫 선을 보였다. 타고난 재능과 스타가 되기 위해 바쳐진 헌신과 노력, 그리고 최고의 무대를 경험하며 누구보다도 에디트 피아프를 닮은 최정원이 선보인 이 작품은 단 2주간의 공연기간 동안 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4. 에디트 피아프는 누구인가?

에디트 피아프는 1912년 프랑스 파리 빈민가 베이르 72번가 길 위에서 에디트 지오바나 가숑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하였다. 창녀촌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4년간 맹인으로 살다 극적으로 회복한 그녀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다 프랑스의 술집 Gerny의 주인 루이스 르플레에게 노래를 인정받고 ‘에디트 피아프(작은 참새)’라는 이름과 함께 데뷔한다. 하지만 그가 피살되자 살인혐의를 받고 은퇴하였지만 시인 레이몽 아소, 여류작곡가 마르그리트 모노 등의 격려로 다시 일어선다(1935년). 

사랑이야말로 그녀를 노래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기에 사랑은 그녀의 삶과 노래에 유일한 주제였다. 그녀 주위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떠났고 그러면 그녀는 또 다른 사랑을 찾곤 했다. 1944년 물랑루즈 무대에서 이브몽땅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발표한 피아프는 그녀가 직접 가사를 쓴 장미빛 인생 (La vie en rose)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 역시 피아프를 떠났다. 그러던 그녀에게도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온다. 미들급 세계 챔피언인 권투선수 마르셀 세르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와의 뜨겁고 진실했던 사랑은 그녀가 추구했던 행복한 삶의 원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피아프는 떠난 그 사랑을 위해 사랑의 찬가 (Hymne a L’amour) 를 발표한다(1950).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비극으로 몰아갔다. 술과 계속되는 교통사고, 약물중독으로 최악의 몸 상태에서 그녀는 프랑스 파리 올림피아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진행한다(1962). 그리고 그 이듬해 그녀는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 23세의 젊은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생을 마감한다(1963).

5. 에디트 피아프의 음악
“나에게 노래는 탈출구다. 그곳은 다른 세계다. 그 곳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 에디트 피아프  –
신이 그녀에게 준 유일한 재능은 노래였다. 노래는 그녀가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그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삶이 굴곡질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청중들에게 깊이 있고 호소력 있게 다가왔다. 그녀는 인생의 가장 격렬하게 아팠던 순간을 노래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고통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상처 입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슬픔과 애정이 배인 목소리였다. 피아프는 글을 배운 이후 자신의 노래에 직접 가사를 붙였다. 그녀가 선택하는 단어들은 그녀만큼이나 빈약하고 단순했지만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단어들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으며 <사랑의 찬가>와 <장미빛 인생>은 단순한 가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랑 받는 유명한 곡 들이다. 

하지만 피아프는 가수로서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피폐해져 갔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비극으로 몰아갔고, 술은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약물중독과 간암으로 그녀는 47년의 장밋빛 인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핏빛을 장밋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라고 말하던 그녀는 저물어 가는 삶의 뒤안길에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왔다”고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게 만들었다.

6. 시놉시스 

1950년대 어느 극장, 그녀의 기구했던 생애만큼 마약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피아프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녀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무대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면서 장면은 다시 그녀가 어린 시절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때로 돌아간다.  

1935년 프랑스의 거리에서 구걸하기 위해 노래를 하던 이 소녀가 바로 훗날 전세계를 사로잡은 20세기 최고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였다.  거리의 가수였던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서커스 단원 아버지를 따라 방랑생활을 하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20살 그녀 앞에 행운이 찾아온다. 피아프의 목소리에 반한 루이스 르플레의 클럽에서 ‘작은 참새’라는 뜻의 ‘피아프’ 라는 이름과 함께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갖게 된 것. 열정적인 그녀의 노래에 반한 사람들이 피아프에 열광하기 시작할 무렵, 그녀를 발굴한 루이스 르플레가 살해되면서 뜻밖의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시련도 잠시, 프랑스 최고의 시인인 레이몽에 의해 발탁되어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프랑스인들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 열정적인 무대 매너의 피아프에 열광한다.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노래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사랑을 갈구하던 피아프. ‘장미빛 인생’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프랑스는 물론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 에디트 앞에 그녀 인생의 단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세계 미들급 권투 챔피언 막셀 세르당이 나타난다. 운명적 연인과 열정적 사랑에 빠진 에디트는 프랑스에 있던 막셀에게 뉴욕에 있는 자신에게 날아와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막셀을 잃은 피아프는 그녀의 인생가운데 유일하게 진실했던 연인을 잃은 고통으로 남은 평생을 노래와 남자들, 그리고 마약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7. 뮤직 넘버 
장밋빛 인생 La Vie En Rose

거리의 여자들 Les Momes De La Cloche

고엽 Autumn Leaves

알려지지 않은 도시 La Ville Inconnue

당신은 돌아보게 만들어 Tu Me Fais Tourner La Tete

아코디온 연주자 L’Accordéoniste

하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Heaven Have Mercy

릴리 마를린 Lilly Marlene

밀로르 Milord

나의 신 Mon Dieu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La Belle Histoire D’Amour

당신이 떠나면 Si Tu Partais

세개의 종 Les Trois Cloches

텍사스 한 가운데서 Deep In The Heart Of Texas

브라보 광대를 위해 Bravo Pour Le Clown

사랑의 찬가 Hymne A L’Amour

하얀 블라우스 Blouses Blanches 

사랑을 어디다 써 A Quoi Ca Sert, L’Amour

노래하게 해줘 Laisser Moi Chanter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Non, Je Ne Regrette Rien

8.  배우 프로필 
최정원 / 피아프 役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소리도둑/ 듀엣/ 프로듀서스/ 아이러브유/ 비밀의 정원/ 지킬앤하이드/ 토요일 밤의 열기/ 갬블러/ 틱틱붐/ 캬바레/ 키스미, 케이트/ 2000 듀엣/ 렌트/ 하드락카페/ 지상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 브로드웨이 42번가/ 쇼코미디/ 사랑은 비를 타고/ 그리스. 

[연극] 피아프/ 버자이너모놀로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

[수상] 제16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2010)/ 골든티켓 뮤지컬 여우주연상(2008)/ 대구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2006)/ 꽃봉지회 올해의 배우상 (2006)/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2002)/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2001)/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1997)/ 한국뮤지컬대상 여우 조연상(1996)/ 한국 뮤지컬 대상 신인상(1995)
이경미 / 뜨완 役
[뮤지컬] 맘마미아!/ 베로나의 두신사/ 모차르트/ 고궁대장금/ 메노포즈/ 찬스/ 사운드오브뮤직/ 유린타운/ 캬바레/ 레미제라블/ 돈키호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스펠 외

[연극] 버자이너모놀로그/ 침향 외 

[영화] 주문진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 90일 사랑할 시간/ 마이캅

[음반] 사랑은 개나소나(거침없이 하이킥 OST)/ 정규싱글앨범 1집 “거짓말이야”
[기타] 스포츠월드 칼럼 “이경미의 떳다 뮤지컬” 연재

[수상]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2003)/ 연극영화의 해 최우수 여우조연상(1992)

황현정 / 말린 役
[뮤지컬] 맘마미아!/ 헤어스프레이/ 댄싱 섀도우/ 유린타운/ 렌트/ 갬블러/ 틱틱붐/ 럭키루비/ 키스미,케이트/ 시카고/ 그리스/ 7인의 신부/ 사랑은 비를 타고/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레미제라블/ 코러스라인 외 

[안무]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렌트/ 블러드브라더스/ 듀엣/ 겜블러

[조안무] 맘마미아!/ 키스미,케이트/ 유린타운

권지숙 / 마들린 役
[연극] 기묘여행/ 금녀와 정희/ 과학하는마음3-발칸동물원 편/ 경숙이, 경숙아버지/ 선데이 서울/ 사랑, 소리 나다/ 새벽부인/ 다녀왔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콘트라베이스와 플롯/ 루자나에서 춤을/ 쥐 외

한성식 / 르쁠레 役
[뮤지컬] 키스미,케이트/ 퀴즈쇼/ 주유소 습격사건/ 미녀는 괴로워/ 한 여름밤의 악몽/ 샤인/ 대장금/ 판타스틱스 외

[연극] 바냐아저씨/ 피아프/ 억울한여자

황만익 / 에밀 役
[뮤지컬]맘마미아!/ 시카고/ 기쁜우리젊은날/ 댄싱 섀도우/ 듀엣/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해상왕 장보고/ 팔만대장경/ 화랑원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카르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돈키호테/ 프로듀서스 외

[연극] 피아프/ 침향/ 벚꽃동산/ 공룡의 발자국을 찾아서/ 사천의 착한사람

김정익 / 브루노 役
[뮤지컬] 명성황후/ 한 여름밤의 꿈/ 처용

[연극] 밑바닥에서/ 딸들 자유연애를 구가하다/ 둥둥낙랑둥/ 하멸태자/ 말괄량이 길들이기/ 간사지/ 체인지 외

조 운 / 마르셀 役
[연극] 들소의달/ 마방진 쿵푸액션 춘성/ 들소의 달/ 강철왕/ 팔인

[영화] 비열한 거리/ 태극기 휘날리며/ 얼굴 없는 미녀/ 주먹이 운다/ 태풍 

서만석 / 이브몽땅 役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라디오스타/ 마이 페어 레이디/ 달고나/ 불의검/ 명성황후/ 대장금/ 더 라이프/ 올슉업 외 다수
김병희 / 샤를르 役
[연극] 에이미/ 오늘,손님 오신다/ 똥강리 미스터리/ 꿈속의 꿈/ 맥베드, The Show 외
홍준기 / 떼오 役
[뮤지컬] 점점/ 주유소 습격사건
9. 스태프 프로필
오경택 / 연출

[연극] 너의 의미/ 상자 속 흡혈귀/ 로베르토 쥬코/ 비정규 식량 분배자/ 솟대와 민달팽이/ 세자매

이윤수 / 무대디자인

[연극] 상사몽/ 마릴린 먼로의 삶과 죽음/ 서울, 나마스테/ 도시녀의 칠거지악/ 한 여름밤의 꿈

[뮤지컬] 웰컴 투 마이 월드/ 카르멘

구윤영 / 조명디자인

[연극] 영웅을 기다리며/ 레인맨/ 강철왕/ 2009 서울연극제 – 흉가에 볕들어라/ 부드러운 매장/ 서울노트/ 나생문  

[뮤지컬] 태양의 노래/ 대장금<시즌1,2,3>/ 싱글즈/ 위대한 SHOW/ 슈샤인 보이/ 텔미 온어 선데이/ 컴퍼니/ 에비타/ 바람의 나라/ 클로저 댄 에버 
음악감독 / 박수경
[연극] 2009 피아프
[뮤지컬] 아이다 / 시카고 2007,2008,2010 / 19 그리고 80 / 프리미엄 메시아> 등
작가 / 팜 젬스 
팜 젬스의 첫 성공작은 우리에게 ‘네 여자 이야기’로 알려진 'Dusa, Fish, Stas and Vi (1977)'이다. 그녀의 작품들 중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과 함께한 작품으로 ‘Queen Christina(1977)', 'Piaf(1978)', 'Camille(1984)' 그리고 ’Danton Affair(1986)' 등이 있다. 그녀는 1997년 ‘Stanley'란 작품으로 올리비에상 Best New Play부문에서 수상하였고, 1996년 이브닝 스탠다드상에서 Best Play를 수상하였다. 또한 같은 작품으로 1997년에 토니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1999년에는 'Marlene'으로 Best Book(최우수 희곡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그녀의 다른 작품으로는 ’Deborah's Daughter' 'The Snow Palace' 'Mrs. Pat' 등이 있으며, 입센의 'A Doll's House인형의 집' 'Ghosts유령' ' The Lady from the Sea바다에서 온 여인' 그리고 체홉의 ‘The Seagull갈매기’ ‘Uncle Vanya바냐 아저씨’ 그리고 ‘The Cherry Orchard벚꽃동산’ 등을 각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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